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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토성별 파종방법에 따른 생육 및 수량

김경민1*, 현종내1, 김경훈1, 신동진1, 김영진1, 오명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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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국산밀은 수입밀과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력화 및 다수확을 위한 다양한 재배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지역별 토양의 특성에 알맞은 재배법은 설정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토성별 알맞은 밀 파종방법을 설정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생면용 백중밀과 빵용 조경밀로 경북 상주와 경남 밀양 답리작에 전면산파(20kg/10a), 150cm × 500cm 간격

으로 무경운 휴립광산파(16kg/10a), 경운 휴립광산파(16kg/10a), 30cm × 5cm 간격으로 세조파(13kg/10a), 4가지 방법으

로 파종하였다. 시비량은 N-P2O5-K2O(9.1-7.4-3.9/10a)비율로 시용하였고 생육특성 및 수량은 농촌진흥청 표준 조사기준

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각 지역의 토성비율은 상주에서 점토, 미사질, 모래의 비율이 각 8.5%, 28.2%, 63.3% 였고 밀양에서는 26.1%, 60.1%, 

13.8% 비율로 상주 지역이 밀양 지역보다 투수성이 좋고 배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방법에 따른 출수기는 

상주와 밀양 지역에서 조경, 백중 모두 광산파에 비해 전면산파가 1일, 세조파가 2일정도 늦어졌으나 성숙기는 거의 

비슷하였다. 

파종방법에 따른 수량성 조사 결과, 조경밀은 상주에서 무경운 휴립광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세조파 순이었고, 

밀양에서 무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세조파 순으로 수량이 나타났다. 백중밀은 상주에서 무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세조파 순이었으나 세조파를 제외하고는 5%수준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

고, 밀양에서는 무경운 휴립광산파, 전면산파, 경운 휴립광산파, 세조파 순으로 수량이 나타났다. 종합 결과, 상주와 

밀양 지역 모두 파종량에 대비하여 무경운 휴립광산파에서 최고 수량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상주 지역의 백중을 

제외하고는 세조파가 많았고 전면산파에서 제일 적은 수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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